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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리포트 [제12호] 2022. 11. 04

조사방식 : 온라인조사(이메일, 핸드폰)
조사기간 : 2022년 10월 19일 ~ 10월 25일 
응 답 률 : 1,006건(약 61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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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기능 농업의 확장
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

위기 돌파구

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
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
있는 일자리 확대

지역공동체 활성화
지역사회를 건강하게
유지하여 공익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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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문 등 언론매체 지인 직접 방문 온라인 및 SNS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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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.7% 34.0%

27.0%
22.9%

수도작 과수 노지
채소

축산 시설
원예

특작 기타

27.2% 28.7%
25.4% 24.2% 26.5%

41.3%

30.0%

기여함

사회적농업에
대해 알고 있었다

29.1%

사회적농업 실천농장 발굴 및 확대, 지원56.2%

전문가 양성 및 인력 지원50.7%

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36.5%

홍보 및 인식 고취30.6%

법률제정 등 제도화 추진30.5%

정부 부처 간 협력22.7%

개인농장주 교육 및 훈련19.9%

기타0.4%

단위 : % 단위 : % 단위 : %

‘기타’ 삭제, 단위 : %

단위 : %

복수응답, 단위 : 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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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농업을 활성화하려면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86.8%

사회적농업을 활성화하려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79.5%
농가, 단체, 복지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농촌 지역사회에서
협력 관계를 맺어 실천해야 한다 78.0%

농업 또는 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정을 범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 도움이 되는
모든 형태의 농업 실천을 사회적농업이라고 폭넓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75.7%

사회적농업은 취약계층 등이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하도록
도와주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수단이 될 것이다 66.0%

사회적농업은 불리한 여건에 있는 이들을 사회에 통합시키는 농업 실천으로서 돌봄농업,
노동통합(일자리 제공)농업, 교육(직업훈련) 농업의 분야에 국한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65.5%

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주체는 농가여야 한다 61.0%

사회적 농업을 실천함에 있어 협동조합, 사회적 기업, 자활기업 등
사회적 경제 조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57.9%

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주체는 요양시설, 의료시설 등의 기관이어야 한다 23.1%

단위 : %

3.6%

84.7%

11.7%

필요하다

모르겠다필요하지
않다

수도작 과수 노지채소 축산 시설원예 특작

69.7% 68.8% 71.8%

71.6%

67.5%
69.1%

70.8%
69.8%

75.2%

77.0%

68.7%

61.5%

65.7%

68.8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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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8.5%

74.8%

68.7%

74.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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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세 미만 50대 60대 70대 이상

35.2% 48.1% 56.4% 60.0%

50세 미만 50대 60대 70대 이상

37.0% 35.2% 26.3% 21.6%

사회적 약자에게
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
농촌생활 적응도를 높이고
정서적인 안정 도모

47.3%
사회적 농업을 
다기능 농업

(또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)의
일환이므로

20.8%
치유농업을 포함해
정부, 민간단체 등의
사회농업에 관한
관심 확대

16.5%
농업인에게
새로운 경제적
기회가
될 것이므로

15.4%

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

수도작 81.9%

과수 86.1%

노지채소 81.0%

축산 83.6%

시설원예 87.1%

특작 88.9%

기타 80.0%

77.7%

88.0%

85.2%

83.2%

50세 미만

50대

60대

70대 이상




